
<고전시가>  주요 어휘 정리
DAY 1
- 시비 : 사립문
- 화류 : 꽃과 버들
- 수정렴 : 수정 구슬을 꿰어서 만든 아름다운 발
- 간장 : 초조한 마음 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도화 : 복숭아꽃. 봄에 주로 피며 백색 혹은 엷은 붉은색으로 핌 (색채어와 연결)
- 고촌 :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
- 헌다: 야단스럽다. 신비롭다
- 천석고황 :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
- 여희다(여의다) : 멀리 떠나보내다. 죽어서 이별하다. (=사별)
- -ㄴ다 : ~느냐?
- 슬허다 : 슬퍼하다
- 두견화 : 진달래
- 건곤 :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. 천지
- 척촉 : 철쭉
- 간담 :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황상 : 황제를 이르는 말
- 노자 : 사내종
- 삼배 : 세 번 거듭 절함
- 동물 : 같은 종류의 물건
- 회환 : 갔다가 다시 돌아옴

DAY 2
- 장계 :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시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. 또는 

그런 문서.
- 발정 : 길을 떠남
- 상연 : 매우 시원하고 상쾌함
- 돈절 :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
- 삭 : 개월
- 귀심 :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
- 살 : 화살
- 빈천 : 가난하고 천함
- 백안 : 흰 기러기
- 화조월석 :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
- 연리지 : 한 나무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, 남녀 간의 

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싀어지다 : 죽다
- 두견 : 두견새.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의 정서를 나타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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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괴다 : 사랑하다
- 금수 : 날짐승이나 길짐승이라는 뜻으로,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
- 공명 :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
- 치군택민 : 임금에게는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는 혜택을 베풂                         

- 조월경운 : 달에서 낚시를 하고 구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의 
모습을 이르는 말

- 성현 : 성인과 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
- 만고 : 매우 먼 옜날. 아주 오랜 세월 동안
- 은 :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

DAY 3
- 휴지 : 조음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
- 감지 : 느끼어 앎
- 싀여지다 : ‘죽다’의 옛말
- 만겁 : 지극히 오랜 시간
- 어엿브다 : ‘불쌍하다’의 옛말
- 암향 : 그윽히 풍기는 향기. 흔히 매화의 향기를 이름
- 선객 :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세계를 떠나 자연ㅇ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의 사람
- 이역 : 다른 나라의 땅
- 춘궁 : ‘황태자’나 ‘왕세자’를 달리 이르던 말
- 무신 : 신하 가운데 무관인 사람
- 신고 :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씀. 또는 그런 고생
- 화친 :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
- 구중 : 구중궁궐.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,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.
- 풍상 :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억만창생 : 수많은 백성
- 적시 : 시를 지음
- 방렬하다 L 몹시 향기가 짙다
- 피검 : 수사 기관에 잡혀감
- 건란, 춘란 :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
- 고해 : 앙상한 뼈. 앙상하게 마른 나무

DAY 4
- 곽란 : 음식에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
- 조리 :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
- 청상하다 : 맑고 시원하다
- 영롱하다 : 광채가 찬란하다
- 청량하다 : 맑고 서늘하다
- 자연 : 보랏빛 연기
- 품 : 품격.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.



- 백중 : 제주나 실력, 기술 따위가 서로 비슷하여 낫고 못함이 없음
- 삼기다 : 생기다
- 마초다 : 맞추다
- 전승 : 문화, 풍속,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.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함
- 관여 :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
- 연원 : 사물의 근원
- 교화 :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
- 상응 :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
- 뮈다 : 움직이다
- 가없다 : 끝이 없다
- 강호 : 강과 호수, 자연
- 초당 : 초가집
- 하다 : 많다 

DAY5
- 다 : (행동 따위를) 하다
- 소임 :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
- 혬(혜음) : 생각
- 사뢰다 :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
- 도롱이 : 짚, 띠 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. 예쩐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

가 오면 사용하던 것
- 녹음 :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. 또는 그 나무의 그늘.
- 길쌈 : 실을 내어 옷감을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
- 계다 : 지니다
- 니어시니 : 이어지니
- 한: 큰
- 도곤 : 보다 더
- 진면목 :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
- 가히 : 능히, 넉넉히
- 모쳐라 : 마침(우연찮게)
- 오상고절 :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꼿꼿함


